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3. 5. 14.(일) 11:00, 

(지면) 2023. 5. 15.(월) 조간
배포 2023. 5. 12.(금) 오후

방사능오염 선박평형수 1시간 내 신속 
검사로 유입 차단

-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 배출예정인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기 활용 조사 시범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2일(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

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7개 항만)
**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

해양수산부는 2011년 원전사고 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
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중, 원전사고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
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
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하였다. 그간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
수의국내유입을원천차단하기위해선박평형수교환조치대상을 6개현으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별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6대)를 배치*하여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며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 동해, 울산, 부산, 여수, 대산, 인천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일본 6개 현을 기항하는 해운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하여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윤용석 (044-200-5882)

     



참고  이동형 선박평형수 방사능 측정 장비 사진


